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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어업자원정책관 책임자 과  장 임태호 (044-200-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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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치, 청어멸치’라고 불리는 어린 청어 팔지도 사지도 마세요
-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청어 금지체장(20cm) 위반 여부 단속(6.20.(월)~7.1.(금))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금지체장(20cm) 이하의 어린 청어의 불법 유통과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6월 20일(월)

부터 7월 1일(금)까지 12일 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청어는 남해안과 동해안에서 주로 어획되는 생선으로, 꽁치와 함께 과메

기의 원재료로 유명하다. 하지만, 최근 자원량이 감소하고 있는데다 인터넷

업체를 중심으로 솔치, 청어멸치, 청멸 등의 이름으로 어린 청어가 판매되

고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어린 청어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체장을 신설

하여 20cm 이하인 청어의 포획부터 유통, 가공, 판매까지를 금지하였고, 6월

20일(월)부터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동‧서‧남해어업

관리단, 해양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합동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단속

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린 청어 보호를 위한 금지체장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어업인뿐만 아니라 유통·판매업체와 소비자 등 국민

모두의 참여가 중요하다.”라며, “국민 모두가 어린 청어를 잡지도, 팔지도,

사서 먹지도 말아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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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청어 금지 체장 및 청어 사진

20cm 이하

청어(Clupea pallasii)

청어 조업 사진


